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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기술협력 수요조사를 통한 한-러 산업기술 협력의 새로운 
방향 고찰: 연구논문 리뷰와 9개다리 정책을 중심으로

권용범, 조인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러혁신센터

Perspectives on Future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through Russian Demand Survey: Focus on Former

research review and 9-Bridge Policy

Yongbum Kwon, Inhee Cho*

Korea-Russia Innovation Center,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요  약  러시아는 과거 구소련 시절부터 오랫동안 과학기술 및 산업원천기술의 보고(寶庫)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최근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 산업 인프라의 노후화, 우수 원천기술의 상용화 단절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
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첨단 제조 기술과 더불어 상용화 노하우는 우수하지만, 기술 고도화에 근간이
되는 원천기술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해줄 전략적 파트너가 필요했다. 더욱이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의 다변화와 중국, 베트남과 같은 신흥 산업국의 가파른 기술력 추격 또한 러시아와 우리나라 모두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있는 실정이기에 양국 간 협력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러 양국이 효과적인 기술협력 추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다양한 선행연구로부터 한-러 양국 간 협력 현황 및 추진 전략을 아우르고 우리 정부
에서 추진하는 9개 다리 행동계획과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러시아 기업(혹은 기관)을 상대로 국내 기업(혹은
기관)과의 기술협력 의향을 조사하여 러시아 측에서 우리나라와 협력을 희망하는 기술분야 및 기술수준에 대하여 분석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로 하여금 한-러 산업기술 협력 방향에 대한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양국 간 더 나은 협력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he Russian Federation has historically been well-known to be a rich repository of core 
technologies in science and industry. However, Russia has been recently facing threats such as economic
sanctions by western countries, deterioration of the industrial infrastructure, and the lack of 
commercialization ability to develop their outstanding core technologies. Korea, on the other hand, has 
an excellent commercialization potential based on high-tech manufacturing know-how despite the 
shortage of core-tech skills. The diversification of the global value chain and newly emerging industrial
countries such as China and Vietnam would also be significant hurdles for both Korea and Russia, thus
making technology collabo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desirable. This research has attempted to 
give an overview of former research papers about Korea-Russia collaboration and to analyze the 
Nine-Bridges initiative of the Korean government. Surveys on the intention of potential Russian 
cooperation partners to enter into a technology collaboration with Korean companies or institutes have
also been conducted to identify the areas for such collaboration and their desired levels. Therefore, the
outcomes and considerations from this research would help outline the future direction of technology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and help bring about a win-win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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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국제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발 빠른 전환과 차세
대 산업기술 개발 경쟁을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으며, 이
를 촉진할 기술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 우
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술혁신은 자국의 역량으로 막대
한 자본을 투자하고 개발한 우수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
용하여 기술 경쟁력 향상과 경제성장을 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왔다. 그러나 글로벌 패러다임의 급변과 지구촌
화로 국가 간 소통이 자유로워지는 근래에 들어서는 기
술혁신의 의미도 변모하고 있다. 산업부 제7차 산업기술
혁신계획에서는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고 글로벌 경제
의 가치사슬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구개발(R&D) 추진 시 국내 혹은 국외에서 이
미 개발된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Plus R&D 도입을 발표
한 바 있다[1]. 이는 자체 기술개발을 통하여 사업화하는 
기존 방식을 이미 개발된 내·외부 기술도입의 사업화로 
전환하여 투자되는 시간과 예산은 단축하고 성과는 극대
화하는 것을 꾀한다. 이처럼 최근 이해되는 기술혁신에
서는 기존에 이미 개발되어 혁신 잠재력 높은 국내외 기
술을 발굴하고, 이를 목적에 맞게 고도화시켜 산업 분야
로의 신속한 연계를 핵심 요인으로 간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답습하고 함
께 협력 개발하여 국가와 기업 발전의 근간을 마련하였
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전기·전자, 조선, 제조·상용화 
분야는 국가 경제성장의 주력 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 강대국들의 견제와 중국 등 신흥 기술 강국
들의 가파른 추격은 물론, 기술유출의 우려로 인한 국가 
간 소극적인 기술협력은 앞으로의 새로운 도약에 큰 위
협이 될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국제공동연구개발, 기술
협력 등 국가 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270여 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로 전통적 기술 강국인 독일, 일
본 등과 한정된 국가와 공동연구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
고되고 있어[2] 외부기술도입을 통한 기술개발을 위한 다
양한 협력 채널 구축 또한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17년 제3회 동방경제포럼에서 북방 국가들
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신북방정책을 발표하였다. 여
기에는 9개 다리 (9-Bridge :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
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행동계획을 통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국과의 새로운 협력모델을 추진하
겠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된다. 기존 9개 다리 정책은 
2021년 행동계획 2.0으로 새로이 개편되어 에너지, 철
도/인프라, 조선, 항만/항로, 의료, 농수산, 투자, 혁신플

랫폼, 문화/관광 분야에 더욱 초첨을 맞추고 있다. 러시
아는 특히 군사, 우주·항공,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높은 
수준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타 기술 선진국에 비
하여 개방적인 기술협력 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3,4]. 러시아는 오랫동안 축적해온 다양한 분야의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술 강대국으로써 과거 구소련 시절 미
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으나, 소련 붕괴 이후 정보통신
기술, 상용화 기술 등을 아우르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
러다임에 미처 대비하지 못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기술 
상용화 능력이 뛰어나고 IT 등 정보통신 분야에서 그 우
수성을 인정받았으나, 원천기술 보유 측면에서는 그 어
려움을 보완해 줄 파트너가 필요해 왔다. 이는 결국 한국
과 러시아가 서로의 어려움을 보완해줄 수 있는 최적의 
기술협력 파트너로서 함께 도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원천기술의 보고(寶庫)인 러시아와의 협력은 
대기업이나 학교(연구소), 공공기관 위주로 이루어져 이
를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산시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
두되어 왔다[5-7]. 對러 협력에 관한 학술연구 또한 기술
적 측면 또는 정책적 측면을 선택적으로 다뤄 왔기 때문
에 양국 협력을 위한 기술·정책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시도가 필요했다.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 확산과 지속 가
능한 한-러 산학협력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요한 축
을 담당하는 정책과 기술개발을 복합적으로 분석해볼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한-러 양국 간 다양한 산
업기술 분야 협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망라하여 분석하고 
우리 정부에서 추진중인 9개 다리(9-Bridge) 2.0 행동계
획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러시
아 기업, 연구기관, 대학에서 우리나라와 협력하기를 희
망하는 기술 수준과 협력 형태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여 
의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시사하는 바는 국내 정책이나 연구가 향후 러시아 잠재 
협력 기업(혹은 기관)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성
공적인 산업기술협력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2. 연구방법

2.1 선행연구 조사
본 연구에서는 對러시아 혹은 한-러 양국 간 협력에 

관한 최근 20년(2002년부터 2021년) 동안의 국내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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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Hardware Software
1 Basic principles

2 Concept and application formulation
3 Concept validation

4 Experimental pilot
5 Demonstration pilot

6 Industrial pilot

7 First implementation Industrialization detaied 
scope

8 A few records of 
implementation Release version

9 Extensive implementation

Table 1. Summary of Technology Readiness Level 
(TRL) scale [8]

을 발췌하여 그동안의 국내 한-러 협력에 관한 동향을 분
석하고자 하였다. 논문 검색 키워드로는 러시아의 주력 
분야 혹은 한-러 양국이 갖는 관심 분야, 그동안 추진하
고자 했던 협력 방향, 당시 협력 제언 등을 고려하였다. 
온라인 검색 플랫폼으로는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 
한국학술정보(KISS) 및 DBpia를 활용하였다. 또한, 선
행연구에서 시사하는 바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을 종합하여 의의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의 주제(키
워드)에 따라 신북방정책 9개 다리(9-Bridge) 2.0 행동
계획(에너지, 철도/인프라, 조선, 항만/항로, 의료, 농수
산, 투자, 혁신플랫폼, 문화/관광)에 맞추어 분류하였다. 
이후 9개다리 행동계획 2.0에 따라 분류된 선행연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양국 간 산업기술 협력 추진 현황을 
되돌아보고 한-러 산업협력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고찰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2.2 러시아 협력 의향 기술 설문
러시아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과 희망하는 기술 분야와 

기술 수준을 도출하기 위하여 러시아 협력 기관에서 보
유하고 있는 현지 6개 첨단기술(6T:Information 
Technology(IT), Bio Technology(BT), Nano 
Technology(NT), Environmental Technology(ET), 
Space Technology(ST), Cultural Technology(CT)) 
관련 기업(또는 기관) 네트워크에 설문을 배포하여 2주 
동안의 조사기간 후 국내 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55개 
응답군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55개 응답 중 기업은 48
개(87.3%), 연구소는 1개(1.8%), 대학은 6개(10.9%)로 
나타났다. 조사 항목으로는 1)기업(기관) 현황 및 2)보유 
기술 요약, 3)협력 희망기술 키워드, 4)협력 기술 수준, 

5)기술협력(또는 기술 이전) 방법, 6)기술협력(또는 기술 
이전) 대가 등이 포함되었다. 선정 기업(기관)들은 원천
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기업(기관)과의 심도
있는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이다. 이후 설문 답변에
서 협력을 희망하는 기술 분야는 정보통신기술, 생명공
학기술, 나노기술, 환경공학기술, 우주항공기술, 문화콘
텐츠기술로 구분하였고, 기술 수준은 협력을 희망하고자 
하는 기술의 성숙도(Technical Readiness Level, 
TRL1~9)를 기준(Table 1)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그동안 對러 협력 선행연구
한-러 양국이 관심갖는 분야, 그동안 양국이 추진하고

자 했던 협력 방향 등을 고려하여 최근 20년 동안의 국
내 선행연구를 발췌한 결과 66편의 연구논문을 추려낼 
수 있었다. Fig. 1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이 그동안 對러 
협력과 관련된 연도별 연구논문 편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4년(’18~’21년도) 동안은 기
술협력 관련 연구논문 게재 수가 누적 6개로 나타났다.

Fig. 1. Annual umber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cited number and papers in technology 
development(or cooperation) area(2002-2004)

선행 연구논문을 우리 정부의 신북방정책 및 9개 다리
(9-Bridge) 2.0 행동계획에 따라 분류하면 Table 2와 
같다. 먼저, 9개 다리 2.0 행동계획 중 「에너지」계획 관
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에너지 다변화로서의 LNG 확
보, 북극자원 개발, 에너지 협력 간 국제외교전략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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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ridge Major considerations Ref

Energy
- LNG cooperation
- PNG cooperation
- Power grid

[9-21]

Railways & 
Infrastructure

- Railway technology
- TKR-TSR connection
- Industrial complex

[22-30]

Shipbuilding
- Shipbuilding coopeartion
- Shipbuilding technology
- Expert exchange program

[31]

Ports & 
Navigation

- Northern Sea Route
- Port modernization [32-43]

Healthcare

- Medical cooperation
- ICT-based healthcare
- Overseas expansion of Korea’s 
medical institutions

[44,45]

Agriculture & 
Fisheries

- Agrifood trade expansion
- Fisheries
- Food security

[46-50]

Investment - Joint investment fund establishment
- Financial support expansion [51-63]

Innovation 
Platform

- Science, ICT and AI cooperation
- Start-up cooperation
- Product development technology

[64-71]

Culture & 
Tourism

- Cultural exchange
- Tourism cooperation [72-74]

Table 2. Former researches about Korea-Russia 
cooperations and their classification by 
9-Bridge strategy version 2.0

특히, LNG 분야의 교역 협력을 단순 에너지 협력에 
그치지 않고 LNG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으로 확
대하여 LNG 선박 건조 분야까지의 협력 확대[21], LNG
쇄빙선 수주 우위 확보[14,15] 등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9개 다리 행동계획 간 시너지 연계의 필요성으로도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가
스분쟁에 따른 러 천연가스의 EU지역 공급 중단 사례
[12]와 북핵문제로 인한 공급의 안정성[16]은 한-러 양
국간 에너지 분야 협력 및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더욱 
신중함을 요한다.

철도기술협력, TKR(Trans Korean Railway)-TSR 
(Trans Siberian Railway)(남북러 철도) 연계협력, 산업
단지협력에 주안을 두고있는 「철도‧인프라」 행동계획에 
관한 그간의 선행연구에서는 북방 물류 활성화, 물류기
술(통관 등) 및 철도기술 등에 초첨이 맞춰졌다. 본 연구
에서 분석한 「철도‧인프라」 분야 연구 논문[22-30]에서
는 특히,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중국횡단철도(Trans 
China Railway)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의 연결을 
넘어 러시아 북극권(우랄 및 서시베리아 지역) 회랑철도
까지 아우르는 초월적 협력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이

는 러시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교통망의 확장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극지방의 주요 도시를 아
우르는 북극회랑철도로 하여금 우랄산업단지, 노릴스크
지역의 산업단지, 야말반도를 비롯한 서시베리아 자원지
대 등 전략적 요충지와의 연결을 완성케 하기 때문이다. 
TKR-TSR 연계 협력을 위해서는 윤지원(2019), 진장원 
등(2015)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외교적/정
책적 전략 수립이 강조되어 왔으나, 최근 「철도‧인프라」 
행동계획에서 주목받고 있는 북방 물류의 안정성, 통관 
효율성, 국가 간 서로 상이한 차량 시스템의 연계 운행 
가능성 등 對러 협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기술 확
보 또한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22,23,25].

9개 다리 2.0 행동계획 중 「조선」과 「항만‧항해」는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두 행동계획 간 관계가 매우 깊
다. 특히, 북극권 대륙붕에 매장되어 있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 자원과 광물‧산림자원, 북극해의 수산자원 및 관
광‧생태 자원은 북극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정학적 중요
성이 급부상하는데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선행연구
에서 의미하는 바를 미루어 보았을 때 북극항로 개발, 쇄
빙선 등 특수선박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항만 물류 네트
워크 구축을 위한 방향에는 「조선」과 「항만‧항해」가 상
호 동시에 목적 및 수단이 되어 유기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32,36,40].

한국형 의료 시스템 확산과 제약‧의료기기 산업 협력
에 중점을 두고 있는 「보건」행동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
된 선행연구는 그 사례가 비교적 적었다. 그러나 엄광열 
등(2012)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국내 의료 산업의 러
시아 시장 진출 및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현지 인증제도, 
통관제도 등의 지원 필요성은 향후 관련 분야 간 협력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되겠다.

9개 다리 2.0 행동계획 중 「농림‧수산」에서는 곡물 
유통망 구축 및 수산물 가공 복합단지 조성 등을 주요 방
향으로 꼽는다.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
미 1990년대 초부터 하바롭스크, 연해주 및 아무르 지역 
등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농업개발에 투자해왔다[48]. 무
엇보다도 「농림‧수산」 행동계획은 식량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에너지」, 「철도‧인프라」 계획에서 여러 차례 언
급되었던 남-북-러 삼각협력이 「농림‧수산」 행동계획에
서도 또다시 강조(우리나라의 영농기술-북한의 노동력-
러시아의 노동력(현지 고려인) 및 비옥한 토지)되었다
[47,48]. 수산 분야는 러시아 정부에서도 지속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만큼 협력의 기회가 풍
부하다. 러시아는 수산물 어획량이 세계적 수준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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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lassification of Russian technologies by their
areas (6T) for Korea-Russia R&D cooperation

불구하고 수산 시설의 현대화가 미비하다[49]. 따라서 수
산물의 어획-가공-운송-판매를 아우르는 시스템화는 물
론, 해저 양식 기술, 어획 및 가공유통 기술, 냉동창고 등 
인프라 관련 기술 측면에서 우리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
다.

9개 다리 2.0 행동계획에서 「투자」와 「혁신플랫폼」계
획은 상호 매우 유기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혁
신플랫폼」계획 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과학기술 
ICT 및 AI협력, 스타트업 협력, 제품개발 기술협력은 
「투자」계획에서 목적으로 하는 공동투자펀드 설립과 금
융지원 확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실리콘
밸리라고 일컫는 스콜코보 혁신단지는 단기간에 러시아 
대표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하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활발한 투자와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을 꼽기도 하였다
[64].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투자」와 「혁신플랫폼」의 
상호 밀접한 관계가 더 나아가 수소 클러스터 구축 등 에
너지 협력[55,58,60], 자원(희소금속 등)확보[57], 산업
협력[52,63] 등 거대 협력 프로젝트로의 확대를 희망하
였다.

러시아는 서부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요소와 더불어 
유럽과도 접해있으며, 동부의 극동지역, 북극권의 자연
경관 및 생태자원으로 관광산업 잠재력이 풍부하다. 또
한, 한국의 기업(제품)과 K-pop 문화 등으로 인한 러시
아 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
문에 「문화‧관광」 행동계획은 협력 확대를 위한 디딤돌
로서 그 가치가 충분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문화‧관광」 
행동계획을 다른 분야들로의 협력 확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63,73].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 「문화‧관광」은 9개 다리 
2.0 행동계획에서 단순히 추구하는 문화교류 및 관광협
력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3.2 러시아 협력 의향 기술
러시아 기업(기관)이 국내 기업(기관)과의 협력으로 개

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분야와 기술 수준 분석을 위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러시아 현지 55개 기업(기관)의 응답 결
과는 Fig. 1~4에서 나타내는 바와 같다. 참고로 응답군
에 대해서는 기업이 48개(87.3%), 연구소가 1개(1.8%), 
대학이 6개(10.9%)로 나타났다.

Fig. 2에서는 러 측에서 희망하는 기술의 분야를 6대 
첨단기술(IT, BT, NT, ET, ST, CT)로 구분하여 나타내
었으며, 그에 따른 기술 수준은 기술 성숙도(TRL)를 지

표로 하여 나타내었다. 먼저, Fig. 1을 살펴보면 설문에 
참여한 55개 러시아 기업(기관)들이 국내 기업과의 협력
을 가장 희망하는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T)과 나노기술
(NT)이 각각 14건 응답 (2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어 생명공학기술(BT)이 11건 응답(20.0%), 환경공
학기술(ET)이 10건 응답(18.2%)으로 조사되었다. 우주
항공기술의 경우 1건(1.8%)가 응답하였으나, 문화콘텐츠
기술(CT)의 경우 협력 의향을 밝힌 설문 대상 러시아 기
업(기관)은 부재하였다. 이밖에 5건 응답(Others, 9.1%)
은 항법과 조선, 전자기기와 부품‧소재, 에너지와 전기
‧전자 등과 같이 융합기술 협력을 희망하여 별도로 구
분하였다. 해당 6개 기술 분야에서 러시아 기업(기관)이 
국내 기업(기관)과 협력을 희망하는 기술의 수준을 기술 
성숙도(TRL)에 근거하여 구분하여 살펴보면, Fig.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ig. 3. Classification of Russian technologies by their 
technical Readiness Level (TRL) for Korea- 
Russia R&D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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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러 측 기업(기관)이 국내 기업(기관)과의 
협력을 희망하는 기술 중 90% 이상은 TRL5(시작품 제
작) 수준 이상에 편중되어 있었다. 특히, 응답군의 30%
는 사업화 단계인 TRL9 수준의 기술협력을 희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연구 단계인 TRL1~2(TRL1: 
0건, TRL2: 1건)와 실험단계인 TRL3~4가 차지하는 비
중(TRL3: 2건, TRL4: 2건)은 TRL5 이상의 기술 성숙도 
단계와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Responses result for preferred technology 
transfer methods from Russia to the 
Republic of Korea(Multiple choices by the 
55 Russian participants)

양국 기업(기관) 간 희망 기술협력 방법으로는 1) 노하
우 전수, 2) 합작투자법인 설립, 3) 지식재산권 이전, 4) 
공동 기술협력 R&D, 5) 공동 제조·생산이 제시되었으
며, 희망하는 협력 방법은 복수 응답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 응답 결과가 정리된 Fig. 4에 따르면, 러 측에서 가장 
선호하는 기술 협력 방법은 노하우 전수(30건 응답, 
38.0%)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수하는 기술 노하우에 있
어 특허나 라이선스과 같은 지식재산권 이전은 제외한다
는 응답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어 단순 지식재산권(특허 
이전(17건 응답, 21.5%), 합작투자법인 설립(14건 응답, 
17.74%), 공동 기술협력 R&D(11건 응답, 13.9%), 공동 
제조·생산(5건 응답, 7.6%)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기타 
응답으로는 단순 상품 수출(1건, 1.3%)이 제시되었다. 
러시아에서 기술협력(또는 기술 이전)의 대가로 희망하
는 응답으로써는 1) 수익 분배, 2) 경상 기술료 납부, 3) 
정액 기술료 납부, 4) 국내 허가, 5) 공동 제조·생산이 설
문의 보기로 제시되었으며, 그 응답 결과는 Fig. 5와 같
다.

Fig. 5. Responses result for preferred methods of 
benefit in return from collaborators in the 
Republic of Korea(Multiple choices by the 55 
Russian participants)

그 중 기술협력(이전)의 대가로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기술협력(이전)으로 인한 수익 분배(34건 응답, 46.6%)
으로 나타났다. 경상 기술료 납부에 대한 응답도 21건
(28.8%)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정
액 기술료 납부(5개 응답, 6.8%)에 앞선 결과이다. 공동 
제조·생산과 우리나라 내 허가를 희망하는 응답은 각각 
8건과 4건으로 전체 응답 비율에서 16%를 조금 넘는 수
준을 나타내었다. 기타 의견으로 기술협력(또는 이전)으
로 창출되는 수익을 향후 공동기술 개발에 재투자를 원
한다는 응답도 1건 제시되었다.

3.3 그 간 선행연구와 러시아 협력 의향 고찰
본 연구에서 발췌여 분석하였던 66편의 선행연구에서 

시사하는 바는 현재 한국과 러시아 간 추진되는 다양한 
산업분야 협력에 큰 의미를 나타낸다. 양국 간 원활한 기
술협력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국제정서 뿐만 아니라 기
술협력 간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인증, 의사소통 이슈 또
한 중요하게 작용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그동안 발표된 연구논문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현재 
우리가 러시아 및 그 주변국을 대상으로 전략적으로 펼
치는 9개 다리 행동계획의 궁극적인 목표와 선행연구에
서 시사하는 바는 대동소이하였다. 또한, 상호 Win-Win
이 되는 협력을 위해서 선호하는 산업분야와 유망기술 
그 자체만이 아닌 문화·관광적 교류 또한 협력의 기틀을 
닦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러시아 응답군(기업, 연구소, 대학)에서 우리나라와 협
력을 희망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 및 기술 수준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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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러시아 우수 원
천기술(TRL 1~4)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 보다는 기술 성
숙도가 비교적 높은 단계의 수준(TRL5~9)의 기술을 기
반으로한 협력에 더 많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對
러시아 기술협력이 기초원천기술 분야 협력을 초월하여 
더욱 고도화된 수준의 기술협력 및 신산업 시대로의 도
약이라는 현지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
할 수 있겠다.

러시아의 기술을 우리 기업에 이전(혹은 러 기술을 활
용한 공동연구개발)을 하였을 때 러시아 측에서 희망하
는 대가는 향후 기술 이전(또는 협력)으로 발생된 수익의 
분배, 경상 기술료 납부에 상당 부분 치우쳐 있었다. 또
한, 러시아 기술을 활용하여 공동 제조·생산을 희망하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대가를 지
불하고 특정 기술을 도입하는 형태가 아닌 상호 간 지속
적이고 호혜적인 러 측의 협력 의향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관점에서 생각했던 對러 협력은 우리나라
(기업)에 득이 되고 우리가 희망했던 산업 분야를 우선시
하는 관점에서 협력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된 러시아 응답 결과에서는 양국 간 협력에 있어 현
지 파트너의 니즈(Needs)도 함께 고려되어 상호 충분한 
호혜적 협력 분위기 형성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원천기술 강국인 러시아와의 협력 극대
화를 위하여 그동안의 한-러 협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발췌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9개 다리(9-Bridge) 2.0 
행동계획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러시아 기업(또는 기
관)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또는 기관)과의 희망 기술협력 
분야와 기술 수준, 기술협력 방법 및 대가 등을 조사하여 
향후 효과적인 한-러 기술협력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
다.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의 타 연구에서 정책적 측면이
나 기술적 측면 중 단편적인 부분에 초첨을 맞춰왔던 것
과는 달리 양 측면 모두 아울렀다는 차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그 결과, 러시아에서는 우리와의 기술협력에 있어 기
술의 성숙도(Technical Readiness Level, TRL)가 낮은 
원천기술 뿐만 아니라 TRL 수준이 높은 첨단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희망하였다. 또한, 협력에 상응
하는 바로는 단순 정액 기술료 보다는 수익 분배, 경상 

기술료, 공동 제조·생산과 같이 상호 지속 가능한 방식을 
선호하였다. 특히, 기술협력의 방향은 기업의 수요도 중
요하지만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9개 
다리(9-Bridge) 2.0 행동계획과 그와 관련된 기술/정책 
선행연구를 분석(Top-down)하고 러시아 현지 잠재 협
력 기업(기관)의 수요 선제적으로 도출(Bottom-up)함으
로써 앞으로 국내 기업이 러시아와의 기술협력을 추진하
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갖
는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의 
시사점 및 9개 다리 행동계획과 더불어 향후 보다 효과
적인 한-러 산업기술협력 방안 마련에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한-러 기술협력 분석 결과를 토대
로 국내 기업의 對러 산업기술협력 의향, 희망 협력 기술 
수준, 협력 방법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요구된다. 또한, 
최근 발생한 러-우크라 사태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의 
기업의 對러 산업기술협력에 여파가 최소화되고 보다 지
혜롭게 추진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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